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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을 이기는 필살기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
이었다. 김치를 먹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이 김치 안에 들어 있는 마늘 냄새를 얼마나 싫어하는
지 모른다. 이민 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김치를 
싫어할까? DNA가 달라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건 어릴 때부터 자꾸 먹어서 그렇다.  자꾸 접하다 보니 좋아
진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서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자꾸 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대안이 
된다.

오늘 우리가 물질 추구와 쾌락 추구로 대변되는 세상에 자꾸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이 그만큼 사탄
이 지배하는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그것을 용인하는 가치관을 자꾸 접했기 때문이다.

”

나는 동성 결혼 문제가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합법화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보기 때문이다.

지금 상영되는 영화들을 보라.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어느새 동성 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남자들이 귀를 뚫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 요즘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 남자가 귀 뚫는 것이 



뭐 어떤가. 이것이 문화다. 자꾸 접하면 자연스러워 보이게 된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도 그렇다. 1970년대 같았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 만한 일이었겠
지만, 요즘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꽁지머리를 했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

려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자꾸 접하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우리는 엿새 내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
에 반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빼앗으려는 세상 문화는 일주
일 내내 폭풍처럼 밀려들지만,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이다. 이러
니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세속화 되어가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는 우리이기에, 지금 호세아가 제시하는 대안을 기억해야 한다. 이 악
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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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
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